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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

증-19 (COVID-19, 이하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한 이

후 확산 예방을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3년째 장

기화되었다. 일명 코로나학번이라고 칭하는 2020년, 2021

년 대학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인해 기대했던 대학 생활

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학번 대학생은 대학에서 여러

집단에 속하며 경험할 수 있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고 대학이 아닌 집에서 혼자 생활하는 시간

이 늘어나게 되었다[1].

간호대학생은 전문 지식이 필요한 간호학의 특성 때문

에 다른 과에 비해 더 많은 공부량이 요구되며 실습을

통해 전문지식을 습득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실습을 하

는 동안 대상자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잘못된 간호

과정을 수행할 경우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고

[2], 실습 기간 동안 부여되는 많은 양의 과제와 업무 등

은 간호대학생에게 큰 부담과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이미

많은 자료들에서 임상실습에 따른 스트레스에 관해 다루

고 있으며, 심지어 이로 인해 실습에 대한 두려움으로 간

호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어 간호학을 전공하는데

깊은 회의감을 느끼는 간호대학생이 증가하고 있다[3].

대학생활적응이란 대학 내에서 대인관계 또는 학업과

관련된 생활과 대외 활동 등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관해 적절히 대처하며 자신이 다니는 대학이

나 학생에 대한 전반적인 애착이나 호감, 유대감을 갖는

것이다[4].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은 경우에는 학업스트레스

가 많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많았다. 반면, 대학생활적응도가 높지 않은 경우

에는 과도한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

았고[5], 주로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6]. 대학생활적응도에 영향을 주는 요

인으로는 학문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적응과 대학에

대한 애착이 있다[4].

스트레스란 사전에 명시되어 있듯이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느끼게 되는 심리적, 신체적 긴장 상태

이며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병, 위궤양, 고혈압

같은 신체적 질환의 원인이 되고 불면증, 신경증, 우울증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키기도 한다[7]. 스트레스는 연

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경험할 수 있으며 인간의

삶에 계속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삶의 일부로 생각하는 관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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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가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은 코로나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으로 하였고, 자료분석은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평균 2.22±.54점, 스트
레스 평균 3.51±.63점, 간호전문직관 평균 3.34±.47점이었다. 또한 변수들 사이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서 성별, 학년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전문
직관은 대학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19.8%의 설명력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간호전문직관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활적응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대학교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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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일반화되고 있다[8]. 간호대학생은 대학을 다니며 경

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면서 학점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실습 또한 병행하고 있어[9], 

대학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임상실습을 하며 얻는 스

트레스 두 가지를 크게 경험하고 있다.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은 다른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생에 비해 과도한

양의 학업과 실습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과, 실

제 환자를 만나 실습을 하므로 실수를 하면 안된다는 부

담감을 함께 가지고 있다[10]. 게다가 처음으로 하는 임상

실습은 가장 심각한 불안과 큰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것으

로 나타났고[11], 배정받은 업무와 보고서 작성, 맡은 역

할의 갈등과 심리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3].

간호전문직관이란 간호사의 개인적인 만족뿐만 아니

라 사람들로부터 간호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중요

한 개념이며[12], 전문직으로서 간호사와 간호에 대한

관념, 신념, 인상의 총합으로 정의된다[13]. 또한 간호
전문직관을 향상시키면 간호업무수행능력과 재직의도가

높아지고 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

[14]. Geiger 등[15]은 간호전문직관이 지속적인 개인
의 직업생활과 공식적인 교육 기관을 통하여 발달한다

고 하였으며 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 외적, 조직
적 요인을 제시하였다. 조직 외적 요인으로는 연령, 학
교 교육과 계속교육, 결혼상태, 자녀의 수 및 연령, 성
별 등이며, 조직적 요인으로는 근무부서, 동료 및, 상사
와의 관계, 조직의 정핵과 전문직에 대한 신념이 포함

된다. 간호전문직관은 전문적 교육을 받는 동안에 형성
되기 시작하여 실무경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발달하며

[16, 17], 간호전문직관이 가장 효과적으로 확립되는

시기는 학교의 기본교육을 기초로 졸업 후 3~5년 사이
이다[18]. Kang 등[19]에 의하면 간호전문직관이 정확
히 정립되지 않게 될 때, 간호업무가 사소하고 가치없

는 것이라는 자의식을 경험하게 되며 이에 따른 갈등이

생기게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전문직에 관
한 자부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위축감이 유발

되어 결과적으로 간호현장으로부터 떠나고자 하는 상황

이 발생한다. 또한 질적 간호에도 지장을 주게 되어 간
호사 개인 뿐만 아니라 간호전문직 자체의 발전을 저해

하게 된다[20]. 간호전문직관과 대학생활적응 등 2개씩
연관 지은 자료는 있지만 3개씩 연관된 자료는 없어 큰
개념들을 연관 지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에 대해 규명함으로써 간호대학

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증진시키고 진로 결정과 취업에

놓인 대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 전문적인 간호사

가 되기 위한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안 모

색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들의 스트

레스, 대학생활적응이 간호전문직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2년 8월 15일에서 2022년 9월 15일까

지 G도 소재의 2개 4년제 대학교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는 자발적 서

면동의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

을 설명하였다. 총 142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

답을 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자

료는 135명 이었다.

2.3 연구도구

2.3.1 대학생활 적응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적응의 측정을 위해서

Baker[4]가 개발한 대학생활척도 (Student Adjustment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현진원[21]이 수정

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학생활

적응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개

인-정서적 적응, 학업적 적응, 사회적적응, 대학환경 적

용 문항으로 총 4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67개 문항

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높음을 의

미한다. 현진원[21]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이었다.

2.3.2 스트레스

본 연구에서 대학생활 스트레스의 측정을 위해서 유지수

등[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

트레스의 설문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으며, 임상

차원 스트레스, 대학차원 스트레스의 총2가지 하위척도를

기준으로 59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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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1점, ‘그렇지 않다’는 2점, '보통이다‘는 3점, ’그

렇다‘는 4점, '매우 그렇다’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

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

한다. 유지수[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lpha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는 .94이었다.

2.3.3 간호전문직관

본 연구에서는 간호전문직관 측정을 위해서 윤은자

등[22]이 개발한 도구를 김명자[23]가 수정, 보완한 도

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간호전문직관의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전문적 자아개념

(6문항), 사회적 인식(5문항), 간호의 전문성(3문항), 간

호계의 역할(2문항), 간호의 독자성(2문항)의 6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ʻ전혀 그렇지 않다ʼ‘는 1점, ʻ그렇지 않다ʼ’는 2점, ʻ
보통이다ʼ는 3점, ʻ그렇다ʼ‘는 4점, ʻ매우 그렇다ʼ’는 5점을

부여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전문직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명자[2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94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8이었다.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3.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

다. 

2) 간호대학생의 대학 생활 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

은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4)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간의 상관관계

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5)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및 대학생활적응, 스

트레스, 간호전문직관 차이

코로나 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는 학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4학년이

2학년보다 유의하게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6.286, p=.012). 간호전문직관은 성별과 학년에 따라

유의하나 차이가 있었다. 성별은 여성이 남성보다 간호전

문직관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F=-2.621, 

p=.008), 학년은 사후 검정결과 4학년과 3학년이 2학년, 1

학년보다 간호전문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6.612, 

p=.001). (Table 1).

3.2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 스트레스, 간호전문

직관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5점

만점에 평균 2.22±.54점이었고,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51±.63점이었으며, 간호전문직관은 5점 만점에

평균 3.34±.47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Mean±SD Range

adjusting to college life 2.22±.54 1~5

stress 3.51±.63 1~5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3.34±.47 1~5

3.3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우울, 스트레스 및

간호전문직관의 관계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은 스트

레스(r=-.432, p=.002)와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전문직관(r=.464, p<.001)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간호전문직관

(r=-.214, p=.001)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Table 3).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students'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adjusting to 
college life 1

stress -.432
(.002) 1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464
(<.001)

-.214
(.001) 1

3.3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코로나19로 인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미치

는 요인 분석을 위해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 학년을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2.119로 2와 가깝

고 0이나 4와 멀어져 있으므로 잔차 독립성을 만족하



2022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추계 학술발표논문집

- 895 -

였고, 변인 간의 공선성 검정 결과 공차한계(tolerance)

는 0.802으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3.274로 기준치 10이

하로 나타나 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대

학생활적응(β=.164, p=.001), 스트레스(β=.506, p=.004)

으로 나타났으며,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관에 대한

설명력은 19.8%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Spec. B SE β t p    

Constant  1.982 .318  2.048

Gender -.264 .069 .369 -6.549 .298

Degree  .345 .435 .543  1.920 .104

adjusting to college life .198 .084 .164 1.648 .001

stress -.221 .027 .506 -3.249 .004

Adusted R²=.198  F=14.194( p<.001)

Table 1. Differences between adjusting to college life, stress, and Nursing Professional Intuition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35)

GPA=grade point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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